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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가 1주 동

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에 따른 휴일을 ‘주휴일’, ‘주휴일’에 유급

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통상적으로 주 5일제를 운영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원이 

한 주 동안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

우, 해당 직원에 대해 주휴일 내지 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

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

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

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근로조건지도과

-3102, 2008.8.8.)”이라는 행정해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여서 무급으로 주휴일

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252, 2018.11.1.).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한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만, 회사가 주휴일 부여 원칙 등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한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및 연차휴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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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등을 위해,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로 보낸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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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

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7252,  회시일자 : 2018-11-01

근로기준법에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

을 부여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

성을 유지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함을 고려하면 1주 동안 소정근

로일 전부에 대해 하기휴가를 부여하여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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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어서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